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硏究論文

식민지 지식 ‘민족’과‘ 류’
- 3ᆞ 운동 전후 석과 진 심 로1 -

보드래
*

1)

모 추월 꿈과 그 종말Ⅰ

과 동등 감각歐洲大戰Ⅱ

우주 인 민족改造思想Ⅲ

민족 실 과 계Ⅳ

어떤 결 구미Ⅴ

추월 꿈과 그 종말I. :

국 근 가 모 열 시작 었 잘 있다 주체 모색이나

항이 없었다는 니지만 근 를 개척 주동 에 모 욕先進

망에 나 다 라는 구분에 당해 있 계가 개 개 야만이라華 夷ᆞ ᆞ ᆞ

는 개 속에 재편 이래 모 차라리 일 이었다 가 뛰어華 夷ᆞ

없는 월 구분이었 데 해 개 개 야만 사이에는 시간 차이ᆞ ᆞ

만이 있다고 었 므 모 이 시간 어떻게 효 단축

있는 지만이 다

양사 명 개략 등 통해 근 국 사상가에게 심    

향 미쳤 에 르면 야만 개 향 고 개는 명 향 며福澤諭吉

그 명이라는 것도 간 간 진보 는 과 에 있다 럽과 미국 명 시

울 강사 국어국 공

명 명 개략 일 사 쪽福澤諭吉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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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카 니 야만이라는 도식 고 듯 보이지만 변半開 ᆞ

가능 내포 고 있다 단 차이 에 미 변주가 나타나 도

고 간 간 진보 는 명 특 에 보다 근본 인 변 가 일 도

다 모든 명이 진보 다면 뒤쳐진 명 원히 에 러야 지 모後進

르지만 지 이 는 니었다 인종 황인종 인종ᆞ ᆞ

별 는 우생 인 도 이 지는 범 게 행 지 다 름

고 있었 뿐이다 근 는 단일 에 른 분 계 해

면 도 추월 가능 남겨 고 있었다

외 권 탈에 이어 고종이 강 폐 당 면 추월 꿈 종

말 고했다 이후 지 출 운동 역 인 열 를 지ᆞ

만 폐색 상황에 일 간 해 식 곧 좌 맛보게 었다 신 지

법이 고 사립 가 규 상이 는 등 외 탄 도 거 지만 욱 큰

는 진보를 희망 조차 없게 었다는 사실이었다 과 실업 실

르고 국 열 국가 신 함양 면 잖 명 에 합 있諸國

리라 는 실질 쇄당했다

명 일 있는지조차 심 사게 었다 같이 이라 해도 이善 弱肉强食

에는 동 조건 용 었 것이 이 는 강자 횡포를 어 없다는

망감 해 에 이르 다 명이라는 자를 잘못 해 여 용평 함

행복 구 는 자는 어리 자 만 꿈 이며 보다 진리를 시强力

는 태도 역시 썩 논 이라는 것이었다 장래 몇천 후에는

어떤 장 황 시 에 지상천국 건 는지는 지 못 거니 목

는 득 천지개벽 이후 고에 없는 일 큰 가 범람 계 라는 주장이

했다 힘만 키우면 도달 있 듯 보 이상 계가 몇천 후

난 것 크나큰 변 다 진보 번 신 생존이 과 가 었고 명 이

상 심각 게 동요했다

컨 독립신 월 일자 논 에 는 명국 국 미국 랑스 독일 스트≪ ≫ ᆞ ᆞ ᆞ ᆞ

리 개 국 일본 이탈리 러시 란드 개 국 국 국 태국 페르시 키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

이집트 야만국 리카 니 일 라는 구분법 내 우고 있다ᆞ

강명 근 계몽 출 운동과 그 역사 민족 사연구 참조｢ ｣   

매일신보≪ 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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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강 이후 에 가 다 했 명 실상에 해 차至善至美

심각 회 가 몰 닥쳤다 에 차 계 이 그 계 다

강 도 큰 변 겠지만 이후 외 군사 사법 등 권리가ᆞ ᆞ

일본 손에 어가는 것 목격해 에 그것 처럼 보 다追認

사조약 체결 당시 민 조병 등 자결이 강 불러일

킨 면 일 강 후 는 그런 이 거 없었다는 사실이 이

웅변 다 범식 황 이만도 등 스스 목 사람 지 지만

과 달리 그 범 는 림 에 었고 자결 날짜나 식 역시 격

다 보다 장했다 강 이후 언 사상 통 이 니 라도 운동ᆞ

새 운 가능 굴 지 못 고 있었다 부분 국지사는 사이

망명해 버린 다 이었다

국인 일본인과 강 결 것이라는 등 국인 명 재산 모 빼

것이라는 등 소 이 떠돌 지만 독 는 극단 이라 보다

실 이었고 새 식민지에 군사 행 이 충분 지 못했 닭에ᆞ 간헐

인 포 에도 불구 고 일 는 도를 히 장 지 못 고 있었다

회사를 통 일본인 이민이 격증했고 공동 지 등 국인 민족감 자拓植

극 는 조 가 잇 랐지만 이들 변 는 그 자체 는 결 인 계 가 지 못했

일 강 직 인 월 당시 경 장 겸 헌병 사 이었 폭도明石元二郞

병운동 인용자 주 시 는 지났다 면 이후 부주 사회주 등에 결사ᆞ

험 경고했다는 사실 주목 만 다국사편찬 원회 국사 국사편찬 원회  

쪽에 재인용 강 동 채 언 등 병운동 이 남 있었고 각처에 국권회복단 복

단이 결 는 등 에도 항 운 이지 지만 시 항 양식이었 救

이 과 병이라는 는 불가능해 다 탄 과 통 등 외 억 만이 니라 주國 結社

체 조건 자체가 그것 불가능 게 했 것이다 주체 다른 양식이 고 감 었

운동 그 에야 소 폭 있었다ᆞ

컨 매일신보 논 단 과 개량에 야 합병 이후 단衣制 就 施≪ ≫ ｢ ｣ 亟

다 며 를 개량 다 는 일종 풍 이 행 니 등衣制 …

컨 재 명이었 경찰헌병 포함 자는 명 만 명 이상 늘

어났다국사편찬 원회 책 면 거꾸 추 자면 군인 경찰 행 인 충원이ᆞ ᆞ

일 강 후 이 경과해 야 소 상태에 도달 있었 것이다 이 자

내용 이태훈 일 과 부르주 역사｢ ｣  

실 집 쪽 참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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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차 계 거 후에야 내내 축 었 계

는 운동이라는 국 항쟁 분출해 랐고 이후 란만ᆞ

장 변 이어 것이다 차 계 국이 계 그럼 써 국

자신과 다시 면 게 만든 요 사건이었다

당시 구주 이라 불 차 계 럽 명에 신

뢰를 송 리째 뒤 들어 놓 다 천지 소리를 듣노라면歐洲 震砲雷彈

라 우리는 어찌 이같이 막 며 고통 며 고독 며 가 라는 탄식이陷靜

새어나 다 번 구주 열강 라보라 포 이 고 연 가 며 칼動地 漲天

에 불이 나고 에 가 나니 이것이 진실 지 이요 이것이 진실

마 다 명인이라 럽인도 사이에 사랑과 연민 뿐 에게는同類

포 고 잔 짝이 없다 돌이 보면 일랜드 칸 시 등 각 지역에ᆞ ᆞ

충돌이 모 럽인 잔인 증명해 주는 실 이다 쟁이 자 각

국 사회주 자가 모 조국 해 에 돌진 것도 그 가 지 겠는彈雨

가 결 니힐 에 없었다

우리 생명 보존함에 요만 있 면 쟁도 좋소 평 도 좋소 평 장

도 좋소 장 평 도 좋도다 다만 그 생 생존 법 에 요

도 여 에 여 시 이지 거 삼 는 가進退屈伸 永世不變 是非正邪

있 리 살 이 드시 행이 니며 구 가 드시 행이 니是以…

다 향상실 속에 역동 이 없는 것 니었다 데모크라시 시大正

일본이 그러했듯 국 개인 생명 내면 등 가 를 견해 가는 과 에ᆞ ᆞ

있었다 우주 속 개인이 견 고 인 속 민족이 견 것도 이 다

이 름 운동 후해 소 과 견 게 는데 이 에ᆞ

철 신충돌과 신타 지 쪽｢ ｣   

장 신춘 여 지 쪽迎｢ ｣   

이상천 새 도 지 쪽 참조｢ ｣   

다만 일본이 러일 쟁 이후 국가 속 창 속에 개인과 자 공간 견했다면

국 일 강 이후 지향이 불가능해진 불모 공간에 과 찾 없

는 상황에 개인 견해 가야 했다 데모크라시 를 린 첫 사건 역大正

러일 쟁 강 운동이었는데 이에 해 松尾尊 大正 東京 岩デモクラシ―兊   

쪽 참조波書店



식민지 지식인 민족과 인

는 나 과 진 통해 이 름 일별해 보고자 다

나 생 진 생 근 에 가 운 연 차이가 말해주

듯 름 속에 참여 식 사람이 같지 지만 우주 개인 인 민족이라 

는 새 운 지 견 고 그 에 다시 새 운 가능 보태 했다는 에

는 통 는 있다 우주 인 민족 개인 등 공통 지평 견 데 이어ᆞ ᆞ ᆞ

나 여 이라는 진 계 이라는 특 개척 면 고 를 계속

했 이다 이 에 이들 여 과 계 획 본격 다루지는 못

것이다 다만 보편주 에 이 특 사고 어떻게 연결開眼

는지 그 단 를 견 뿐이다 식민지라는 조건 역시 특 양식

있었 리라는 생각 역시 에 불과 다

과 동등성 감각II. 歐洲大戰

구주 명 탄 보여주는 듯했 차 계 미국 참 과 불어

다르게 평가 시작했다 그 개 동 는 히 잊어버리고 마

인 도 양심과 마 같 감 었 것이다 참 과 공

포라는 각도에 조명 었 쟁이 명분 사이 돌변해 인敵對方

독일 조차 독일 신과 독일 를 믿고 있다는 소식이 해지곤 했

다 울 미국 쪽 도 울어 있었다

럽이 럽 외부 존재 미국 럽 명이 직면 탄 속에 외

인 구원 가능 보 다 신생국이며 도 에 직 참여 지經略

다는 에 미국 존재는 진작부 신 이 도 했다 태평양에 있는 모든

나라들이 미국 속국 를 자원 여 원 미국 부에 허락 지 고 도리어

구주 이후 민족 이상 진 개벽 쪽｢ ｣   

당시 일본 일동맹에 해 쟁에 참가 고 있었고 동 시 지역에 를 행해 독일

토 국 를 공격 도 했다 당시 국인이 스스 일본인 체淸島 ᆞ

가 리라 생각 진 지만 나 사이 분별이 차 계 만큼 명 지는

지만 쏟 지는 쟁 보도 속에 독일 상 해야 인식했다고는 말 있 것難敵

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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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권 며自主 이는 본래 야만국인데 구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

이 여 에 그 들어가 차차 토민들도 시키고 개 를 시 독립

국 만들 니 근일에 그 나라 부에 미국 별 히 사신 보내어 간 히

청 고 미국 보 를 지이라 는 고 어 없이 합병에 동 했다는 식이

었다

차 계 당시 지 미국 신 는 공고 고 이는 래도 이어 다

미국 직 경험 이들이 많지 므 신 힘 욱 강했다 집합

미국 경험 는 이 이민 도가 있었 뿐이다 천 여

명이 이민회사를 통해 이 겨간 이래 지 그 자는 천

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같 시 시 노동이민 떠난 국인이 속에

허 고 만주 러시 일 이주 간난신고를 겪어야 했 면ᆞ

이에 삶 생 이 이 여 보통 입 도 과히 곤란 생該地

게 므 가 풍미 다고 소개 었다衣之食之

신 미국 도 속에 차 계 히 다른 미를 생威光

산 시작했다 각국 사회주 자가 타리 국 주 신 조국 를 택

것도 잊 진 채 차 쟁 종식시키 쟁

었다 쟁 종식에 즈 슨 원 즉 상 합병ᆞ

주장과 민족자결주 국 연맹 계 구 새 운 망이 었다

명 이후 신 계 망 보여주고 있었 러시 희망 보탰

다 폭 과 공포 약 강식 시 가 가고 사랑과 평 새 계가 열리리라는 것

이었다 미국과 소 에트 러시 라는 신진 이 이해 계라는 틀에 속

이 이들이 인 일 새 운 가능 개척 이라고 상상 있

시 이었다 국에 이같 상상 운동 즈 해 고조에 달했ᆞ

독립신≪ ≫

독립신≪ ≫

이에 사는 천동포 실황 개벽 쪽｢ ｣   

슨과 닌 계 인 를 야 신 명과 원평 를 언 사람 함께 거명 었다

슨이 사회 책 인 면 닌 사회 명 이라는 식 차이 역시 진단 었 나

지는 공통 에 인상이 훨 도 이었다고지 시 사조 조 청 지｢ ｣   

쪽 참조 슨과 닌 사이 차이가 근본 인 것 조명 는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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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운동이 인 탄 남 채 스러진 후에도 얼마간 지속ᆞ

었다 계 는 미국 참 이후 각종 강 회 에 계 재편 략이 논

고 워싱 회 에 후 질 가 종 승인 지에

해당 이었다

사랑과 평 새 계에 망 인 라는 공동체 식 본격

개 있게 만들었다 주지 다시 는 결 보편 인간 시 가

니었다 인간이 에 국민이어야 했고 계를 걱 국가 부강

꾀해야 했다 부국강병 지상목 다 계에仁義禮智信

낯 목 지만 는 강 약 립구도 에 부강이야말富 强 ᆞ

모든 근본 해결책임 주지시 다 차 계 이 들어 놓 것

이 인식이 도 했다 격 게 충돌 는 쟁 포 속에 부강 것도

니었다 부강 그 자체 망이 지 못 고 다만 힘 충돌 속에 소진 뿐

이었다 는 부강 어떻게 쓸 있는가 즉 궁극 인 미를 어 찾

있 것인 가 다 일찍이 남 주재 소 등 통해 원 모색  

있 인간과 인 는 이 지 에 다시 가 었다 이 야말 톨스토이를

외 있는 시 가 시작 것이다

부 지 간행 었 소 담 공간 속에 여  

러 모 이채를 는 잡지 는데 차 나 톨스토이 특집 실었다는 에

도 그러했다 국가 가 가 워낙 이었 당시 모든 쓰 는

통속 어느 쪽에 귀속 는 것이 일 이었다 고 미 라  

에 굳이 공 주 자 장면 번역 고 주 만 소 부憂愁 

인 이 니라 외나 다리 를 택 매국노 改題   ｢ ｣

는 감각이 쪽에 있었다면 다른 쪽 다는 사실 내 운 각종 신소奇異

이며 번 소 이 차지 고 있었다 후자조차 라는 어를 리 이 내걸

다 소 이 소개 톨스토이는 과 통속 어느 쪽에도 속 지 는  

간 곧 사회주 가 게를 획득 는 간과 일 다

소 이 계 라는 목 번역해 실었 이 목에는 마리우스 즉 장 장 양 인  ｢ ｣

트 사랑 나 는 청 이 등장 지만 사 마리우스에게 있지 다 인 공籠城

주 자들 열 자체가 주인공일 뿐이다 이채를 했 소 조차 이런 식 번역  

행했다는 것 가 사 담 핵심에 놓는 시 인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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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에 단히 새 운 택이었다 사랑 승 어른과 해 사람｢ ｣ ｢ ｣ ｢

이 얼마나 이 있어야 나 등 소 통해 소개 톨스토이 소 보편｣   

인 인간과 인 를 삼고 있었 이다 차 계 이 감각

재생시 고 일 시 다

구미는 차 계 통해 소 동등 게 마주볼 있는 상 가 었다

다함께 인 일원이라는 생각이 이 처 실감 었 것이다 이후 구미에

감각 도 고 싸며 우리도 고 싼다 다시 말 자면 희가

명 면 우리도 명 있다 는 식 재조 는 데 지 이른다 민족

이같 재조 속에 소 독자 가 를 부여 고 소 계 라는 새

운 공간에 나 있는 주체가 다

여 를 증언 나 회생 손 에게 라는 소 에｢ ｣

이 상황 독특 게 부각시킨 있다 손 야 특 다 그 게 몹시

병이 나 나 구나 인 는 리도 곱게 고 도 얌 히 입고 책상 에

구나 라는 구 시작 는 이 소 그러나 늙 미가 어린 손 에게

보내는 간체가 니다 이 소 에 임 자처 는 자는 실상 에 다

니고 있는 여 생이다 손 라 불리는 상 나이 어린 소 가 니라 슷

래 처 이다 창 처 들이 스스 이요 손 라는 계에 처

게 닭 엇인가 병 들고 있는 자에게 병자가 어릴 자신 헌

신 보살펴 니 생각이 난다며 당신 내 니요 내가 이번에 살

난 것이 니 이 라고 어 말 이다 분 나 함직

도 건만 자는 신이 황 해지 는 것 그 말 들인다 일찍이

동 를 병 잃 있는 자에게 그 심 간 해 주지 못

것 후회 는 자에게 손 출 계 이다 공부를 계 지回心

소 톨스토이 번역이 지닌 미에 해 는 권보드래 남 톨스토이 취향 근  ｢ ｣  

연구 집 참조 

억 양사람이 조 사람 사진 찍는 것 보고 개벽 쪽｢ ｣   

나 회생 손 에게 이상경 편집 나 집 태 사 쪽｢ ｣   

이런 에는 인 승구를 잃 경험이 강 게 어 있다고 짐작 다 일본

이 나 승구가 병 인 남 고 찾 나 업과 타 사 곧 일본

돌 갔고 승구는 그 직후 상 떠났다고 다이상경 인간 살고 싶다 원 신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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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철야도 마다 지 면 자는 잘 지도 못 손 회복 해

다 다 근 합리 인간 계 입지 달리 는 이 계는 소

말미에 고추장 강조 는 데 구미 가 일 에 회

지 연결 고 만다

고추장 고 야 는 신이 짝 나며 를 붙 다고 했지甘口味

맥락상 일본이라는 경 고 있는 이 소 에 손 는 국식異域

식 맛보고야 짝 운 차린다 자가 충 담근 건만 그것이 국

인에게는 특효약이었 것이다 번 번 는 쟁 에 어 얀 리병 속에

각색 며 타 잡 시라고 천사 같 간 부가 갖다 주 이元素 酸 工業 病根

뺀 것 니 구나 자는 색 며 인 다 참 남들이 맛있다는 스 나

빵보다도 우리 입에는 만 맛있는 것 못 보 다 그리고 라이스 카

나 미소시루를 어도 를 마 어야 속이 든든해진다 이 이나 식

에 가 니라 라는 거리 신체 통해 국인 체

인 이 소 마침내 이니 생 리라는 다소

에 지 이른다 는 없이 이다 도 인 그

런 믿는다 생 는 내 특 손 여

나 에게 구미 가 는 일종 이다 스크랜튼이 립 원

삼일여 를 다 고 진명여 를 졸업 후 일본 떠난 나 에게

나 사 쪽 참조 

그 이상 남에게 뢰 는 마 버리고 각자 독립 처지 생 꾸 가라는 충고를 통해

곤 했다 독립신 독립 이 에 나라 독립뿐 니라 개인 독립 지 미≪ ≫

했다 말 독립 개 과 동원 용법 근 계몽 지식개 용과｢ ｣  

그 변용 소명출 쪽 참조 

주인공 헌신에 독 보편주 향 읽어내는 것이 보다 지 냐는 견이 있

었다 독 가 보편주 감각 양 는 데 큰 역 것 주지 사실이다 나

경우 생 나 작품 동 통해 독 향이 도드라지지는 나 경희 마지막 목이｢ ｣

나님 나님 이 여 있습니다 버지 내 생명 많 축복 가 습니다 라는 도…

맺고 있는 것 보면 역시 독 일 향 지 있 리라 생각 다 독

이라는 보편 버지 권 에 힘입어 명 리 있었다고 해 도 있神 實父

이다 이러 독 보편주 는 그 자체 인 를 견 는 데 요 근거 작용했고 역

시 인 불어 새 운 식 견 민족과 공존 모색해야 했다

나 회생 손 에게 쪽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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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 국 경희도 여자다 구나 조 사회에 살 여자다 라는 일종

부가조건 존재했 가능 이 높다 그러나 에 도 이었 모

양식과는 달리 나 구미를 운동 계 들인다 一動

내막에는 자각이 생 고 식 는 것 것과 히 다른一靜

존재 식 찾 보다 종일 일 고 나면 드시 조 자라나는 것… ―

이 향 택 는 것이다 나 카 샤 마크다 노라 같 소 주인공이

나 스토우 라이쵸 등 실존 는 명 인사를 이상 는 신 충실히 자신

시킬 것 는 이상 품는다 이 이상이 외

신 내 명 지시 어야 것 이다

보편 인 그것 내면 특 를 추구 는 것이 나ᆞ

략이다 이 게 보면 작 경희 에도 역시 구미 과 거리 는 략｢ ｣

이 드러나 있다고 있다 경희 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 에는 여자다｢ ｣

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사람이다 조 사회 여자보다 우주

인 여 이다 라는 인간 언 맺지만 그에 경희가

통해 이룩 자각이 국 사회 국 가 과 공존 있 열심히 강조

고 있다 국 인 것 그것 계 인 를 견 에 소 내

면 근거를 획득 있었다

우주 류 민족III. :改造思想

국민이 명국 부국강병 모 해야 주체 다면

이후 인 는 각자 다른 를 과 조 를 모색해야 주

체 다 새 운 이상 과 우주 이 인 자리해야 했다 曰

톨스토이 인도주 니체 인주 스틸러 개인주 졸라 자연曰 曰 曰

주 이겐 신이상주 등 각종 사상이 경쟁 었 당시曰

나 경희 이상경 편집 책 쪽｢ ｣

나 이상 부인 지 쪽｢ ｣   

나 경희 쪽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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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 철 재편 었다 천지 운이 나라는 리 사 에도天 宇宙

불구 고 이 일종 외부 권 다면 는 자 가 그 일부 포함 어 있天 宇宙

는 질 다 자 가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에 우주는 내재 인 가

지만 과 이 견 공간과 연결 어 있다는 에 월 인 가 이

도 했다 만 이 고 인 가 여 지를 포 고 진 미生 現出

니 이 계가 소 살 도다 인 는 지향함 써 우

주 나 있는 존재이다 이 우주 근본자는 에一切處 遍在

생명 이 우리 신상 우주 근본자 나 라는 것이었다

우주는 과 지식 부강 힘 상 구미 명 계 달랐다 구미

명 강 타 식이라는 특징 갖는 것 우주 체 생명 부인 며

자 이외 사람과 민족과 자연 며 도 면 스스 쾌를 느낌과 같敵視

병 심리 를 특징 다 이 같 명 탄 차 계 에 이

미 목격 이 우주 자 에 속 는 일이 해 다 에 슨식 월

주 에 향 우주 이 에 만났 것과는 다른 식 계를 만날

있게 해 주었다 각 존재 내 생명 그리고 그 거 조 가

계를 읽어내는 법이 었다

운동이라는 민족 열 분출 이 같 우주 인 에 開眼ᆞ

고 있었다 인 를 견했 소 이라는 말

입 에 낼 있었듯 우주 견 각 개인에게 월 가 를 부여해 주는 동

시에 각 민족 삶에 보편 를 사해 주었다 국가라는 경계 속에

는 식 인식 틀이 이상 민족 견인 없었 당시 우주 계 개ᆞ ᆞ

인 새 운 견 민족에 해 도 새 운 가능 겨주었다 명 신

가 시작 고 국가라는 단 신 민족이라는 단 가 부상했다

구 국 즉 국 역사를 버리고 새 조 미래를 개척해야 다는 진

이 행 다

택 생 지 쪽｢ ｣   

장 신춘 여 지 쪽迎｢ ｣   

장 지 약동 지 쪽｢ ｣   

동 부 월에 개벽 쪽｢ ｣   

범인간 민족주 개벽 참조｢ 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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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 당시를 참조 라도 인 보편 가 에 민족 가 를 주ᆞ

장 는 논리는 쉽게 찾 볼 있다 민족 인 독립 언 에 는 인도｢ ｣

신이 야 신 명 인 역사에 시작했다고 했고投射

연해주 국민 회 독립 언 는 새 운 를 논 면人道｢ ｣

계는 멸 부 구원 어야 며 계 개조 에는 자 평등

민족자결 고 원 이 자리 잡 야 다 고 주장 다 국민 본부 소

에도 인도 계를 개조 는 천만 민 자 평 명

극락 향해 나 가야 며 이 진 이 지 보고 있다는 구 이 포함 어列國

있다 이런 인식이 만 시 에 참여 일 민 인식이었다고 다면 과언이

겠지만 운동이라는 장 가능 열었 것이 이런 인식이었 분명 다ᆞ

내내 를 찾지 못했 민족 식 소 통 를 견했流路

것이다 그리고 만에 나타난 민족에 일 거웠다

월부 월 북 함경북도 북단에 남 는 주에 이르 지 천

회 이상 시 가 벌어 고 만 명 이상이 참가 다 사망자 천여 명에 부

상자 만 천여 명 일본 경찰 통계를 라도 명 이상 인명이 희생 었

다 시 열 가 사그라진 후에도 민족감 는 좀체 식지 다熱度

말 독부에 는 국인이 여 히 귀천 부 남 노소 구별 없이 모 독립 꿈

꾸고 있다고 보고했고 편 상해임시 부 슷 시 에 일부 산계

과 를 외 고는 일감 이 매우 겁다고 결 지었다仕宦界 실 에도

불구 고 만에 맛본 민족 열 그 새 운 근거 인 민족 연결에

는 좌 지 것이다 히 지 상승 강

체에도 불구 고 는 근본 명 개 고 있었다 이승만 이동

창 를 각각 격 는 경향이 조직 분리를 데 보이듯 운동

분 진행 고 있었지만 새 운 민족주 는 공통 근거 작용 고 있었다

운동 이후 새 독 이 부임 고 이른 통 가 언 이래齋藤實ᆞ

열린 출 공간 속에 민족 열 감없이 분출 어 나 다ᆞ

이 에는 에 해 갖 소 이 떠돌 매 당 인 돼 있

임경 운동 후 국 민족주 변 역사 연구 쪽ᆞ｢ ｣   

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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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차출도 어 웠 것이 운동 후에는 보통 시험 도를 마 해야郡費生 ᆞ

도 갑작스 입 열 가 일었다 이 용 부담해 시 다는郡

회도 마다 고 신 벌 원 감 시 히 지나가 버 다

동 일보 조 일보 시사신 이 행허가를 얻 것 시작≪ ≫ ≪ ≫ ≪ ≫

각종 잡지가 듯 쏟 나 고 언 권리는 새 시 특징이 었다 ᆞ

운동 이후 생 분 도 히 다 월 이후 울 소재

등 이상 약 개월 간 공식 이거나 실질 인 상태에 있었는데

월부 에 복귀 생들 항과 명 운 연히 몸에 익히고 있었

다 일어 산 책 집어 지고 천 를 통 를 일삼 고 여 생들

틀과 골 를 뿌리 고 여자해 부르짖 었다 진 회고를 면

그 해 월 가 시작 고 우리가 모 돌 지 개월 동 에

나뿐만 니라 모든 생들 신이 크게 변했다 는 것이다 부분 생들이

리를 지 고 며 담 를 우며 마시는 것이 면상 변

이라면 생님 에 자 견 주장 며 굽히지 고 맞 는 버릇이 내면

신 변 다 우주 인 개 생명 내면 가 는 이 게 자ᆞ ᆞ

찾 가고 있었다

리가 떨어지며 다리가 어지도다 이놈도 거꾸러銃創 殺倒― ―

지고 놈도 자 지도다 이것이 차 계 당시 지 감각이었다면 이

것이 이 닌가 를 외 고 계는 찬란 계 다 평 소리飜覆 光

가 높도다 개조를 부르짖도다 인 는 신 자 인 다 며 희망에 뛰

논 것 미국 참 이후 워싱 회 가 폐막 지 인식이었다

에 만연했 도에 충일 것 뿐死 이라는 진단 타 라 우리

계는 마 굴이 다 타 라 우리 나라는 이 다暗濁 井… 는 규

는 자취를 감춘 듯 보 다 사람 신체는 신진 사 작용에 해 마다 번

병 신 입 난과 우리 각 개벽 쪽｢ ｣   

변 여 가는 생 풍 동 일보≪ ≫｢ ｣

진 편편야 집 과지 사 쪽｢ ｣   

개벽 권 언  

주종건 신 당 여 생 군에게 함 지 쪽呈｢ ｣   

철 신충돌과 신타 지 쪽｢ 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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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몸이 다는 생리 명이 행 면 사랑과 평 새 계에

가 산 어 나갔다

러 이며 카펜 등 개조사상가가 주목 고 자 자 운 향상ᆞ

이라는 가 를 주장 쿠 키 겐요쿠 소우다 키이桑田巖翼 左右田喜

등 일본 주 인격주 사상가가 큰 향 미쳤다一郞 ᆞ 명 개조사

상가 요시노 사쿠조 는 이미 후 부 국 생회 단골吉野作造

청 연사 고 장 송진우 상 진 승만 등 각 나타내

생과 루 만남 가진 있었다 국 생 해 매달 보조를

일도 있었다고 다 러시 에 해 도 고 국 주 분 속에 국

야 민족해 인 해 일 있는 시 를 그 쟁 법조차 이 보다流血

일 있는 시 를 맞고 있는 듯 보 다改造

민족적 실 표 과 계IV.

꿈이 래 가진 다 월 지 었 워싱 회 는 민족자결주 가

국 식민에 해 나 철 있는 원 임 그리고 평 신 새 운 열강

구도가 출 했 리면 막 내 다 멸이 번 나가 시작했다 욱이

운동 이후 일본 식민지지 는 통 라는 허울 래 게 체계ᆞ

고 있었다 러시 를 삼 북 에 어 있었 일본 군 가

도 곳곳에 분산 었고 헌병이 사라진 신 경찰 이 폭 증강 었다 독

립운동 장래에 다소 희망 걸고 있 자도 이 그를 돌 보지 게 었 며

평 에 갈구 신 행복에 소망이 자리 잡 다

내내 억 있다가 운동 출 를 찾 민족감 다시 갈ᆞ

잃 것처럼 보 다 그 지만 국 이 지식과 담 에 도 엄연

일본 주 향에 해 는 찬승 국 근 사상사 연구 역사 평사  

쪽 참조

이경훈 지 매체 격과 일본 향 동 연구 집 참조｢  ｣   

임경 쪽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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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자리 잡 버 다 운동 이후 언 출 공간 개 속에 식민지ᆞ ᆞ

국 자 만 실 소 게 것이다

를 통해 국이 독자 인 실일 있는지는 사실 불분명했다

국이 일본 체 실 단 에 통합 있 만큼 폭 동등 보장

것 니다 국에는 일본 헌법이 용 지 채 독이 이制令

용 었고 일본 폐가 쓰이는 편 조 행권 엽 지 통용 었

며 도 이 다르고 는 규 조차 지 는年限 ᆞ

등 명 차별에 고 있었다 자 자들이 주장 거권과 거권

복 지 내 보장 지 다

그러나 이처럼 다른 민족 실 사고 고 고 공 만 장이 국

인에게는 없었다 신 계 도시 과 청춘 등 잡지가 간간 있었지만      

독부 지 매일신보 만이 계속 행 보장 있었 당시 국인≪ ≫

독자 인 언 공간 없다시 했다 일본 생 사이에 지 이며 여자   

계 가 나 지만 그것이 국 실 구 힘들었다 당연히 사고 

권리를 리 면 일본어 쓰 를 염 에 어야 했다

이 는 라는 일본어 처 작 남겼 뿐 니라 시 일본 단愛か｢ ｣

에 진출 를 진지 게 고민 고 주요 불놀이 이 여러 편 日文詩｢ ｣

를 일본 잡지에 게재했 며 동인 소 창작 해 일본어 를 잡抄

실이라는 용어에 지 이 있었다 여 실이란 실재 실과 달리 담 이 구

해 내는 실 가리키는 것 부국강병 국가 획이 후 담 인식 차ᆞ

원에 당 지 못 고 있 국이라는 실이 당 논리를 얻고 나 가

신 잡지 언 공간 갖게 써 담 인 힘 지니게 었다는 사실 일컫는다ᆞ

국사편찬 원회 책 쪽 참조

쪽 참조 식 에 차별이 해소 는 것朝鮮總督府施政年譜  

월 차 조 포 이후 다

그나마 신 계 도시 라는 일본인이 행 는 일잡지 다 남 이竹內錄之助    

행 청춘 에 창간해 지 지속 었다  

이 가 월에 쓴 일 에는 나는 자가 다 면 어찌나 는고 조 에는

직 라는 것이 없는데 일본 단에 를 들고 나 는 구 이 보인다 이 집  

우신사 쪽

내가 쓴 불놀이 가 우리나라에 는 인 산 시 는 맨 처 이라고들 는데 일어 는 그｢ ｣

에 것들이 있다 께보노 에도 실 고 이라는 잡지에 당 도 했다手才文壇 …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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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노고를 겪지 면 었다 진 역시 시 여러 편 일본어 소

써 에 고 다 소 는 처 작이었 붉 는 본래 일본어改造  ｢ ｣

창작 것 겼다고 다 상황이 이 다면 이들 마 일본 실

에 특 역 참여 게 었 것이다 말 폭 인 상황에 지

조 논 가 증명 듯 식민지인에게 국주 본국 어

없이 보편이 도 했다 일본 신 잡지를 근히 고 국 신 잡지를ᆞ ᆞ

시 는 태도는 식민지시 통해 근 지 다

우리가 우리 말 쓰고 우리가 우리 말 이야 를 여 들 들

슨 소용이 있나 지 늦었어 그것도 같 면 모르겠 지만 지…

그게 슨 소용이 있겠나 부지 월이지 우리는 직 일본말 쓰고

일본사람에게도 맞부 고 들어가야지… 본래 일본어 썼다는 진

붉 에는 이 게 말 는 구가 등장 다 고 집 시 가 히｢ ｣

있진 지만 이 진 마 국어 언 출 공간이 본격 열리 이ᆞ

것이리라고 짐작 다

주 국 통해 신지식 했 지사들과는 달리

생들 일본어 일본 것 느낄 법 경 속에 장했다

국주 도 도 이들에게는 사랑스럽 그지없는 상이었다 사랑 는 동東京

경이 재가 지 달이 지났다 랫동 나 닥 들어주 동경이 폐

허가 고 말 다 진 동 진재를 고 이 게 부르짖었다― 국인

천여 명이 살당했는데도 이 사랑 는 동경일 있었 도 일본 낯東京

익 이었다 그리워 지 없는 우월 나이 도 했다 거東京 銀座

리를 거닐다 에 식 취 고 싶다는 생각 체험자들에게 거 갈喫茶店

부 는 회 를 느끼 시작 우리말 시를 쓰 시작했다 주요 집 요 사업  

회 쪽

진 나 청 시 집 쪽｢ ｣   

경상도행 나 추 개벽 쪽 참조石溪 ｢ ｣   

진 붉 집 과지 사 쪽｢ ｣   

진 마 폐허 책 쪽｢ ｣

진 나는 일본인 를 고 싶다 에 외쳐 경험 회 고 있다

국에 찬탄과 증 는 나란히 가는 것이었다 진 편편야 쪽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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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과도 같 다 그런 경 속에 나 보다 나 존재가 있

듯 보 다 그러나 운동 이후 국 실 사고 과 공 라는 틀 속ᆞ

에 도 자 역 찾게 었다 당연히 일본 실과 다른 국 실에 날

카 운 자각이 일어났다

진 이 국 실 포착 는 데 탁월 감각 보여 평가이다

진이 쓴 소 별 일 키지 못했지만 개벽 에  ｢

는 것 시작 창작 폭 향雜感｣

불러 일 다 소 도 도 평 도 닌 잡감이라는 특이 식

진 식민지인 고뇌를 종횡 토 다 그립 울 도 자

취 없이 고 말 다 는 첫 장이 보여주듯 진｢ ｣

에게 있어 쓰 는 국 울 실 견 는 편이었다

돈과 만과 면 조 같 미 울 이 나― … ᆞ

늘어 있는 래에는 돈 푼 돈 푼 고 구걸 는 사람이 목 짜

고 있는 데가 이곳이 울이다 국 실 가운데 진이 각별히 심

것 민과 노동자 몰락해 가는 소 상공업자 상인 생 이었다 마

건 이 나 강참 일차 인 심 상이 니었 이다 는 산계

이라 칭 자 삶과 국 실 사이에 어떤 계를 상 했느냐는 에 있

겠다 주지 다시 사회주 운동이 산 면 지목 것 국내

자본가 지주 며 일본 국주 는 간 인 타격 상이 었 뿐이다

특히 민 른이 이른 월 이후 부르주 지 동맹

떠 리 어 운 가능 이 었다 국이 당면해 있는 명 부르주 민주주

명이지만 그 격 부르주 이어야 며 라 부르주 에反

해 동맹이 니라 쟁이 요 다는 것이 월 견해 이다 결

국 에 이르면 국 사회주 자들 민족 버리고 라도 계 취 여

야 다고 생각했다 는 단이 가능 도 민족 태도를 보이게 다非

사회 명 열망 변에 민족해 염원이 있었 지언 그것 면

에 떠 르지 는 식처럼 작용했다고 있겠다

진 개벽 쪽｢ ｣   

일 시 국내 공산주 자들 명노 격 시｢ ｣   



신 연구 권  

진이 변했다 있는 시 즉 달랐다 진 산계

에게는 이 개 이라는 가 있 차 지 했지만 실

질 는 국 산계 이라는 식 태도를 보일 가 많 다 부업공

진회 에 경복궁 해태가 철거 자 진 이 게 부르짖는다 해태

는 어 갔느냐 해태는 울고 있다 가 이 어가자 해태 울 이 사 에…

들리어 다 조 이 해태 울 가득히 채워 구나… 해태

생 검 입 이 보장이 없 면 립 지 못 게 었다 에게

히 복 어 버리고 말 다

진이 견 민족에 산자 얼굴 겹쳐 떠 리 란 쉬운 일이다

진 자신이 직 조 얼굴 다 과 같이 그리고 있 도 다 명동 들

어가는 어귀에 노 가 그러 리고 다 가장 운 에 가장

푸 조각 몸 감고 리에는 역시 푸 조각 건 했었다 소싯

에 매독 는지 는 떼어 는데 그 후에 다시 가 움돋 는지 이상스

럽게 납작 것이 모양 면 복 에 워 있고 썹 버 는지

덩과 이마 구별이 없이 었 며 니는 개가 갈라 개

지고 볼 구니 살 그 게 쪄 군다나 작 를 푹 어

버리고 말 다 가운 일 직사를 면 쓰 통에 주운 듯싶 다가

내버린 떡 조각 고 는 그 얼굴 운 에 데쳐놓 고 덩이같이

붉다 나는 그 그 거 에 조 얼굴 보 다 조 얼…

굴 보 다

진 사랑과 평 를 향 개조를 믿었 시 에 힘 시작

시 잘 보여주고 있다 진이 국 언 계에 등장 부 가

상징 보여 연도 다 신 벽 부 사회 명만 를 창 는 불

인 이 뿌 지 니 신생 사 사건에 자 노동자조합 사건이 잇 랐고 상

이 종 경찰 에 폭탄 다 산장 운동이 조직 고 평사운동이 일어났

다 그런가 면 월 울청 회 개 강연회에 권 라가 연 자 를 주

진 마 폐허 집 쪽｢ ｣   

쪽

진 불에 데운 살덩이 집 쪽｢ 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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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다는 소 이 나자 청 이 구름같이 몰 들었고 월에는 생 강명 가

사랑 해 죽는다며 독자살해 일 를 뿌 다 엇보다 월에는 동

지진이 일본 쓸었다 사회주 자 스 사카에 가 살당했고大森榮

국인 천여 명이나 참 게 죽어갔다

계는 돌이킬 없이 변해 버 다 새 시 가 열 다는 진相愛 相保

개조 이 퇴조 고 쟁과 명이 당면과 부상 시작했다 우주 인 민족 

이 일직 조 를 이룰 있다는 믿 이 사라지고 민족 내부 계 가

이 었다 진 이 시 에 등장했 것이다 답

게 여 에 지 는 짧 를 린 진 이 동 열 에

멸 이행 는 극심 굴곡 보여주었다 에 ｢ ｣

이나 마 폐허 에 언 열 인 개척 태도는 이후 벌써｢ ｣

멸 고 있었다 없구나 없구나 구 같이 살다가 구

같이 죽어버리는 들이다 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 같 사람

이다 조 이란 덩이가 어떠 곳이냐 엄탕과 같 곳이다 독립만 를 부르

이나 노동자만 를 부르 이나 나 내나 다 구 다 힘없고 용

없고 죽이 고 느릿느릿 고 허 지 못난 굼벵이 같 보 리다

처 에 개조 망 속에 즉 진실 인 동포 공산

사회 라는 희망 속에 들여 사회주 는 슷 시 궁 극에

솟 른 쟁 새 이 조 고 있었다 진이 보여 시 는 민족 계 이

라는 상상 이 가능했 잠시 그리 여 개 가운데 일본 국주

에 주목했 짧 시 에 불과했다

진 집 쪽｢ ｣   

규 개조 에 여 는 사회연 신 개벽 쪽 참조｢ ｣   

이 시 를 증언 는 다른 진 소개해 본다 조 독립 희망에 실망 원 를 새 이 사회

주 상에 변태 그 희망 펴게 것이다 일 민 부분 개가 독립…

희망 변태심 고 든지 모르고 든지 실망 를 스스 사회주 신이상에 부餘氣

게 것이다 격변 우 격변 는 근 조 인심 개벽 쪽 조 인 민｢ ｣   

족 산계 입니다 부가 소작농민입니다 이돈 재외동포에게 특히 지도자 는 여｢

러 에게 개벽 쪽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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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결론 미 력V. ,

인 라는 추상 식 진에게 있어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개조

망이 쇠퇴 면 인 자체는 사라진 신 민족 새 운 감각이 남 다

모 추월 구도 속에 참여 명 주체 민족이 민족이었

다면 민족 인 라는 보편 특 해 주체 다 어떤 나

라 어떤 민족이든 근본 같이 특 주체여야 했다 구미는 이 지 에

소 뿐 니라 동시 경험 있었다 식 명先進

구도 이래 인 민족 구도는 직 지도 첩 어 있는 실이

거니 국이 곧 계라는 후자 인식에 근거해 사회주 사상 역시 소 등

장 있었다 이미 진에 있어 부 구미는 명 조건인 계 일

부분일 름이었다 어도 논리 에 는 그러했다

그러나 일찍이 임 자부 있었 나 후일 살펴보면

구미가 그 게 쉽게 극복 상이 니었 챌 있다 나

양 풍속이라고 다 좋게 보 는 니 다는 말에 동 면 구든지

동양 사람이 어가지고 양 갈 것 이며 사람이 후에 가면 그곳 이해

있는 창작가 즉 입 이 는 것 이라고 답했지만 월부

개월간 구미 만 를 경험 후에는 연 다른 감각 보여주었다

이 후라는 굴곡이 개입해 있 겠지만 쓴 자 리가 그｢

리워 를 보면 나 구미 체험과 그 이후는 이 게 리 어 있다 단｣

고 양복 입고 빵이나 차를 고 침 에 자고 스 스를 들고 연구소를

다니고 책상에 랑스말 를 외우고 는 사랑 꿈도 꾸어 보고 장차 그單子

림 공상도 해 보 다 나면 춤도 추어보고 시간 있 면 연극장에도 갔大家

다 조 나 생 어떠 나 리를 부리나 르고…

양복 벗고 마를 입었다 니 이 가 고 우럭우럭 취

다 잠자리는 고 늘어 것 보 싫었다 생 도를 낮추는 것처럼 고통

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상 품고 그것 실 못 는 것처럼 스러운

나 부처간 답 나 집 쪽｢ ｣   



식민지 지식인 민족과 인

것이 없는 것 같다 내 사를 죽여 남 사를 좇는 것처럼 미 것이 없는

것 같다 나 이처럼 어느새 몸에 어버린 구미 국 사이 간격

뛰어 해 생 체험 요가 있었다고 자가 진단 다 다시 국

실에 들어 고 그것 미를 붙여 즐겨 는 것 만들 해 는

실 강 자극이 요 다는 말이었겠다 일찍이 동양 사람이 인 이

었건만 구미 그토 막강했 것이다

부 리 계를 떠나 생 처 부 체험 고 싶다는別

나 소망 결국 이루어지지 다 신 이 사건이 있었고

에는 계약 원색 드러낸 린 상 소송사건 일 킴

써 나 이 속에 살 야 는 인 몰락해 갔다 근 모 해야

부강 명 국 도했 구미는 몇 차 식과 담 변 속에

도 질 게 살 남 있었다

인 에 시작했지만 인 미달 귀착해 버릴 도 모 추월 도

식 꺼지지 는 식 남 다 모 이라는 도식이 함축 고 있는 분

질 도 계속 힘 했다 보편 특 계 인 민족 像 

과는 달리 민족 국가 인종 분 질 상 는 계상 구미에 굴ᆞ ᆞ

복 고 복욕에 불타면 국과 시 계 계를 경험해 나갔다

인 민족이 상 존재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민족 간 분 체

계는 식 진 거듭 상 시키는 효과를 했다 이 가지 사이에

나 처럼 좌 고 진처럼 다른 가능 모색 고

나에 헌신 도 면 식민지시 지식인들 각자 실 구 해

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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